
Lilly-Jansen, 진흙탕 보험싸움
정신분열병 치료제 건강보험 채택 놓고 … 상호 비방전 가열조짐

정신분열병 치료제를 팔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눈총을 싸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8월14일 보건복지부가 경쟁약품에 비해 특별히 가격이 높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국Lilly의 자이프렉사에 대해 건강보험 1차 약제에서 2차 약제로 변경해 고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다른 1차 정신분열병 약을 썼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가 자이프렉사를 투약받

을 때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이프렉사로 치료받아왔던 환자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약물로 바꾸든지 약값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한국Lilly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정신분열병 치료제인 자이프렉사를 보험재정 안정 차원에서

유독 2차 약제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해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자이프렉사가 비록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은데도 경쟁기업의

로비로 희생양 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경쟁약품인 리스페달을 판매하는 한국Jansen도 공격에 들어갔다.

한국Jansen은 9월9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가보훈병원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조사한 결과 다른

약에서 리스페달로 바꾼 환자는 전체 치료비가 연간 1536달러 줄어든 반면 자이프렉사는 오히려 4217달러 증

가했다 며 복지부 편을 들었다.

이에 한국릴리도 반발, 한국얀센이 근거자료로 내세운 연구논문을 작성하는데 얀센 본사의 담당의사가 참여

했고, 얀센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한 만큼 논문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얀센은 미국 국가보훈처는 6월 홈페이지(www.vapbm.org)를 통해 리스페달과 세로켈(아스트라

제네카)을 가장 먼저 사용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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